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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호·범죄예방 한자리에서 안내
- 부산중기청·부산경찰청, 기술보호 및 범죄예방 합동설명회 개최
- 기술보호 지원사업, 산업기술 유출·노쇼사기 예방 등 현장 안내

 

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이청일, 이하 부산중기청)은 

7월 9일 부산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부산경찰청과 함께「부산지역 기술보호 

및 범죄예방 합동설명회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 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, 기술탈취 피해 

및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행사에는 중소기업 

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

재단과 산업보안협의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.

 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지원제도와 

산업기술 유출 예방, 랜섬웨어 및 안전사고 예방, 노쇼사기 대응방안 등이 

안내됐다.

 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고, 

기업이 기술분쟁이나 보안 애로를 겪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했다. 

  부산경찰청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대책, 날로 교묘해지는 노쇼사기의 

유형과 예방법, 단 한 번의 감염으로 기업활동의 마비를 초래하는 랜섬웨어 

피해예방과 대응요령,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례와 안전대책을 설명하며 기업 

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.

  또한, 행사장에는 상담 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해 특허·법률, 정보보안, 산업

기술 유출, 중대재해처벌, 랜섬웨어 피해, 노쇼 사기 등 분야별 상담이 진행

됐다. 참석 기업들은 설명회 이후에도 개별 상담을 통해 기술보호와 범죄예방 

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었다.

보도자료



 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“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, 

기술유출과 각종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중요하다”라며, 

“부산중기청은 부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

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호 지원과 상담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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